
2024년 7월 3일 수요일 skyedaily.com 17

자신의 유럽축구선수

권대회 고별 무대인 유로 

2024 16강전에서 포르투

갈 축구 대표팀의 캡틴인 

세계적인 축구스타 크리

스티아누 호날두(39·알나스르)는 지옥과 천

당을 오가는 극적인 상황을 겪었다. 

이번 시즌 사우디아라비아 프로리그 득

점왕(35골)에 오르며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하던 호날두는 2일(한국시간) 독일 프

랑크푸르트의 프랑크푸르트아레나에서 

열린 슬로베니아와의 유로 2024 16강전에

서 0-0으로 팽팽하던 연장 전반 막판 절호

의 페널티킥을 실축하며 고개를 떨궜다.

골문 오른쪽 구석을 노린 호날두의 슈팅

은 몸을 날린 슬로베니아의 GK 얀 오블라

크(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손끝에 스친 뒤 

오른쪽 골포스트를 맞고 나갔다. 개인 통산 

6번째 유로 대회를 치르는 호날두는 4경기 

동안 366분을 소화하면서 20차례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세리머니를 펼치지 못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6위 포르투갈

은 이날 57위 슬로베니아 상대로 고전을 면

치 못했다. 포르투갈은 슬로베니아를 상대

로 연장전 후반까지 볼 점유율에서 68대 32

로 크게 앞서며 20개의 슈팅을 쏟아냈지만 

득점에 실패했다. 특히 A매치 역대 최다골

(130골)을 자랑하는 호날두는 페널티킥 성

공률이 매우 높은 선수로 정평이 나 있지

만 이날 페널티킥 기회를 놓치면서 하마터

면 탈락의 원흉으로 지목될 뻔했다.

페널티킥을 실축한 뒤 눈물까지 흘렸던 

호날두는 대표팀 동료이자 포르투갈 GK 

디오구 코스타 골키퍼에 의해 구해졌다.

호날두는 이번 대회 조별리그 3경기를 

포함해 4경기에 출전했지만 무득점의 수

모를 겪고 있다. 예전같은 기량을 보여주

지 못하면서 노쇠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호날두는 이번 대회에서 무려 20

개의 슈팅을 날렸지만 골을 터뜨리지 못

했다. 이번 대회 무득점을 기록한 선수 중 

가장 많은 슈팅을 기록한게 호날두다.

전후반과 연장전까지 120분의 혈투 끝에 

이어진 승부차기에 들어가면서 포르투갈

은 2016년 대회 우승 이후 8년 만에 왕좌 탈

환 도전이 무산될 있는 위기에 몰렸다. 코스

타는 슬로베니아의 1~3번 키커의 슈팅을 모

두 막아내는 놀라운 선방쇼를 펼쳤다. 반면

에 포르투갈은 1번 키커 호날두를 포함해 3

명이 모두 킥을 성공시키켰다. 3-0으로 승

부가 결판나면서 8강 티켓을 품에 안았다. 

포르투갈은 6일 오전 4시 독일 함부르크

의 폴크스파르크슈타디온에서 FIFA랭킹 

2위인 프랑스와 8강전을 치른다. 유로2024

의 빅 매치다. 

 박병헌 기자 bhpark@skyedaily.com

2023~24시즌 미국프로농구(NBA) 

보스턴 셀틱스를 정상에 올려놓은 포

워드 제이슨 테이텀(사진)이 NBA 역

대 최고액 계약으로 대박을 터뜨렸다.

미국의 스포츠전문 매체 ESPN은 2

일(한국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해 테이텀이 5년간 3억1400만 달러(약 

4347억 원)를 받는 조건으로 보스턴

과 재계약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계약

에는 1년 뒤 선수가 팀을 선택할 수 있

는 권리와 다른 팀으로 이적할 때 재

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포

함됐다고 덧붙였다.

A P통신은  테이텀의 계약 은 

2023~24시즌을 앞두고 팀 동료인 제

일런 브라운이 계약한 5년 최대 3억

400만 달러를 능가하는 NBA 역대 최

고액이라고 밝했다.

26세의 테이텀은 2023~24시즌 댈러

스 매버릭스와의 챔피언결정전에서 

평균 22.2점, 7.8 리바운드, 7.2 어시스

트를 기록하며 보스턴의 통산 18번째 

우승을 이끌었다. 2017년 신인 드래

프트를 통해 보스턴 유니폼을 입은 

테이텀은 NBA 정상급 선수로 성장

했다.

NBA 올스타에 5차례 뽑힌 테이텀

은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미국 농구대표팀의 일원이었으며, 

이달 개막하는 파리올림픽에도 출전

한다.

테이텀의 계약 소식은 같은 날 팀 동

료 데릭 화이트가 4년간 1억2600만 

달러의 연장 계약에 합의했다는 소식

과 함께 전해졌다.

이에 따라 주전 선수들인 테이텀, 브

라운, 화이트, 즈루 홀리데이, 크리스

탑스 포르진기스 모두가 계약이 완료

돼 보스턴은 최소 2025~26시즌까지 

우승 멤버들을 보유할 수 있다.

 박병헌 기자 bhpark@skyedaily.com

‘재계약’ 보스턴 테이텀

5년 4347억… 역대 최고

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방 체육회와 종목 

단체에 예산을 직접 집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문체부는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회의실에서 유인

촌 장관 주재로 체육 분야 간담회를 열어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 준비 현황을 공

유하고 체육계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0일 대한배구협회·여자배구 국

가대표 은퇴선수 간담회에서 “대한체육회 

중심의 체육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예산 지원 체계 개편의 불을 지핀 유 장관

은 “체육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개혁이 필

요하다”고 기존의 태도를 고수했다.

체육 정책을 둘러싸고 이기흥 대한체육

회장과 지난해부터 마찰을 빚어 온 유 장

관은 “체육회가 문체부를 상대로는 자율

성을 외치는데 (산하) 회원 종목단체와 지

방 체육회의 자율성에는 반대하는 것 같

다”고 뼈 있는 한마디를 남겼다. 이어 “체

육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 중 하나로 예산 직접 교부도 있다”며 

예산 직접 집행을 재차 거론했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현재 기획재

정부와 협의 중으로 회원종목단체, 지방체

육회 등의 구분을 고려해 세밀하게 접근해

야 한다”며 “매년 5월30일자로 정부 예산안

을 기재부에 제출하고, 정부 예산안은 8월 

말에 확정된다”면서 파리올림픽 이후 구체

적인 집행 계획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국장은 “그간 한국 체육이 잘 나갔다

면 굳이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없다”면서 

“현재 우리 체육이 위기를 겪고 있으므로 

정부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예산 편성권

으로 한국 체육이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예산 직접 집행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금에라도 한국 체육 발전을 위해 

정부가 나서지 않아 4년 후, 8년 후 올림픽

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덧붙였다.

결국 대한체육회를 제쳐두고 지방체육회

와 회원종목단체에 직접 예산을 주겠다는 

문체부의 구상은 생활 체육 활성화와 한국 

엘리트 체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

편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문체부 “지방체육회·종목 단체 예산 직접 집행”

슬로베니아전 연장 전반서 천금의 승리 기회 놓쳐

이번 경기 4경기서 20차례 슛 쐈지만 무득점 수모

승부차기서 골키퍼 선방 덕에 8강 티켓… 佛과 격돌

팀 통산 18번째 우승 주역

팀 동료 브라운 몸값 추월

유인촌(오른쪽) 문화체육부장관이 2일 장미란 제2차관

을 배석시킨 가운데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체육분야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PK 실축… 울다 웃은 호날두

포르투갈 축구대표팀의 주장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2일(한국시간) 유로2024 슬로베니아와의 16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힘겨운 승리를 거둔 뒤 왼쪽 가슴에 

손을 올려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